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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기재부, 62개 기금 새 회계처리 지침 마련

□ 기재부는 지난 8일 제5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재정법상 

설치된 62개 기금(정부 39개, 민간 23개)에 적용되는 ‘기금 회계처리지침’을 마련함.  

o 국가재정법에 따른 62개 기금은 08년 회계연도 결산까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

회계처리하였으나, 기금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기금간의 결산

보고서 비교가능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 옴.

o 이에 따라 재정부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모든 기금에 대한 국가회계법이 적용됨에 따

라 국가회계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각 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함. 

□ 이번에 마련된 기금 회계처리지침에서는 각 기금간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출연금의 회

계처리 근거를 통일하고, 부담금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수익으로 처

리, 보증ㆍ보험ㆍ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부채에 포함되는 적립금 

및 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지침 등을 제시함.  

o 이에 따라 각 기금들은 출연금이 시설물의 신ㆍ증설과 같은 자본적 지출 등의 목적

에 사용되어 자산 및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고 대부분의 원본이 유지될 경우 회계처

리시,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직접 반영하게 됨.

o 반면, 출연금이 사업비 보전 등 비용 충당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원본이 유지되지 

않을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으로 처리함.

o 아울러 보험 및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경우, 부채에 포함되는 적립금 및 준

비금 증가 또는 감소액을 각각의 비용 및 수익으로 계상토록 함.

□ 재정부는 이번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기금간 회계처리

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높아져 기금간 비교가능성 제고로 기금의 성과평가를 보다 객

관적이고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(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 마련,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, 10/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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